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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부모의 공동양육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유아패널 7차년도(2014) 자료 가운데 1149가구를 대상으로 spss2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의 공동양육, 양육효능감, 유아의 행복감 및 부모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에는 부분적인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행복감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행복감에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부모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 부모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
한지, 그 의미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rrelation and influence between parents' 
co-parenting and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n's happines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2 program for 1149 households among
the 7th (2014) data of the Korean Infant Panel. There was a partial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co-parenting, parenting efficacy, children's happiness and parents' perception of children's happiness.
The mother's co-parenting and parenting efficacy were significant in the infant's sense of happiness. 
The father's co-parenting and parenting efficacy were partially significant in the happiness of children. 
These results suggest the meaning of the effects of parental co-parenting and parenting efficacy on the
subjective happiness of infants and the happiness of children perceived by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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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부모의 양육과 돌봄은 양과 질에 있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가 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서로의 

책임과 가치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양육이란 부모
의 사회 정서적 상태, 부부관계, 배우자의 양육 행동과 
사회 인구학적 맥락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동양육이
란 두 명의 부모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며 양육하
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조율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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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녀라는 공동의 대상을 통해 일어나는 공동양육
은 양육행동을 결정짓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공유된다. 
따라서 양육자로서 공동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서로의 책임과 가치관에 대한 협의가 필
요하다. 기존의 양육에 관한 연구는 어머니에 의해 이루
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문화적 인식에 의해 주로 
여성의 역할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 양육의 
책임과 중요성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여[3,4] 부모가 협력
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공동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대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핵가족화로 인해 아버지도 자녀양육의 적극적 
개입과 상호작용하는 친밀한 양육자로서 어머니와 동등
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 공동양육이 부모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부
모의 역할로 연결되는 방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부부가 되는 것과는 별개의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1]. 이에따라 부모역할을 하는 
양육자는 가족체계로 양육을 바라보며 상호작용해야 한
다. 양육의 상호작용적인 특성상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
고 관찰하며 탐색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육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들 
가운데 양육효능감은 많은 연구들에서 언급되어오고 있
다. 양육자들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구체
적인 지식과 부모의 역할 수행에 있어 스스로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정도를 양육효능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5].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6].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태도
를 지니며 의견을 나누는 특징이 있다. 또한 존중과 함께 
문제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
도하는데 일관성을 지닌다. 따라서 양육행동에 대하여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양육목표와 방향성을 지니고 있으
며 이를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동양육자 간의 어느 
정도의 공동된 목표와 지향점이 있어야 한다. 

반면 의견 대립과 갈등이 있는 경우에 힘들어지며 서
로 간의 지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양육행동
에 방해가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다[4,7]. 어머니의 양육효
능감이 높을 때 유아의 행복감이 높다는 연구[8]는 양육
자 간의 공동양육 참여감이 낮거나 견해가 달라 스트레
스가 높아질수록 양육자의 양육효능감은 떨어진다고 추
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효능감은 항상 일정하지 않으며 
양육과정에서의 맥락과 과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양육

신념과 구분하여 정의된다[9]. 양육에 대해 유능한 부모
가 유아기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10]
를 통해 검증되어 왔지만, 자녀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
치는 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부모가 공동양육을 인식하고 협력하는 정도에 따라 양
육효능감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 양육의 질과 양에 따라 가정과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
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 수 있다[11]. 

우리나라 유아들은 다른 나라의 유아에 비해 평균적으
로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낮다는 연구들을 볼 수 있다
[12]. 유아의 행복도가 주변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고 볼 때 유아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정환경
임을 추측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행복감이 높다는 연구[8]와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과 유아의 자기긍정성의 관련연구[13]는 양육자의 양육
효능감이 유아의 행복과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양육효능감은 양육자들의 
가치관과 성격 정서, 가치관 등이 반영되며 가족의 구성
원과 그들 간의 관계와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문화적 배
경 등이 주요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유아의 행복
감은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 부모가 보는 자녀의 전반
적인 행복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14]. 행복이라는 단어가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 기질과 자아특성 등의 개인적인 
상태와 가정의 분위기, 부모의 감정적 상호작용, 또래와
의 대인관계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의미이므로 유아가 
느끼는 행복의 정의나 의미는 한가지로 정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이란 생활
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기쁜 상태를 말하며 이는 긍적적
인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인 요인으로 스
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주관적 견해로 
정의한다[15]. 부모가 보는 자녀의 행복감은 유아가 평소
에 얼마나 몰입하여 놀이하며 미소 짓고 흐뭇해하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양육자의 판단에 의한 행복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부모가 보는 자녀의 평소 모습은 어떠한지 
질문을 통한 응답으로 자녀의 행복감을 살펴볼 수 있다
[16]. 자신이 느끼는 행복감과 가까운 양육자에 의해 판
단되는 행복감에도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유아의 두 행복감을 함께 비교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행복감이 높은 유아는 놀이에 몰입하며 만족감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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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새로운 일에 불안함이 있더라도 용기있게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17,18]. 또한 폭력적인 문제행동을 보이는 빈도가 낮고 
친사회적 행동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아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과 부모가 평
상시 보는 자녀의 행복감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행복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효능감과 자녀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10,20],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연구[21], 부모
의 주관적 행복감과 부부갈등과 우울이 자녀의 공격행동
과의 관계[20]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과 관련하여 자녀에
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공동양
육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 부모가 보는 
행복감과의 연구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연구는 미비하
며 그 영향에 대해서 검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부모의 공동육아, 부모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행복감과의 관계를 통해 어머니,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공동양육 및 양육효능감,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부모의 공동양육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 행복감
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한국유아패널의 7차년도 데이터를 활

용하였다. 한국유아패널에서 2008년 출생한 신생아 패
널로 2014년에 수집된 만 6세 유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
로 하였다. 총사례 수 가운데 성실한 답변 1149가구를 
최종 분석하였다. 그 대상은 다음 Table 1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은 30~39세가 75,6%, 40~49세가 
22.3%순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은 
30~39세가 52.4%, 40~49세가 45.9% 순으로 높게 나
나타났다. 해당 유아의 성별은 2008년 생으로 남아가 
51.7%, 여아가 48.3%이다. 어머니의 미취업 상태가 
57%, 취업 및 학업 중인 상태가 43%이며, 아버지의 취
업 및 학업 중인 상태가 95.6%, 미취업 상태가 4.4%로
서 어머니의 취업 및 학업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 %

child’ sex
boy 594 51.7

girl 555 48.3

mother age

50- 4 .4

40-49 257 22.3
30-39 874 75.6

29- 20 1.7

father age

50- 16 1.4

40-49 529 45.9
30-39 605 52.4

29- 5 .5

mother's job

at work 463 40.1

studying 7 .6
work and study 27 2.3

unemployed 647 57

father's job

at work 1088 94.2

studying 2 .2
work and study 14 1.2

unemployed 50 4.4
total 1149 100

Table 1. Demographic background

2.2 연구도구
2.2.1 공동양육
부모 공동양육을 측정하기 위해 McHale의 부모 공동

양육 척도(Co-parenting Scale)를 한국유아패널 연구
진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부모의 공동양육을 측정하
였다[22]. 공동양육은 총 16문항으로 4개의 하위영역인 
‘가족통합’ 7문항, ‘비난’ 3문항, ‘갈등’ 2문항, ‘훈육’ 4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배우자와 아동이 함께 있는 상
황에 대한 질문(11문항)과 배우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아
동과 함께 있는 상황(5문항)으로 나누어 질문하도록 지시
문이 구성되어 있다. 가족통합과 훈육에 대한 11문항은 
그대로 채점하였고, 비난과 갈등 5문항은 역채점하여 분
석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양육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
다. 어머니의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는 .80, 아버
지의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는 .80으로 나타났다.

2.2.2 양육효능감
Gibaud-Wallston과 Wandersman의 양육효능감 

척도(Parenting Of Competence scale)를 신숙재가 
번안한 내용을 참고하였다[9,23]. 양육효능감은 ‘나는 내
가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등의 부
모 유능감 9문항,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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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등의 부모 불안감 4문항, 기타 3문항의 16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감 항목과 부정문으로 된 2문항
은 역채점 하였으며, 부모의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효능감이 높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신뢰도 Cronbach’s α는 .85, 아버지의 양
육효능감신뢰도 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2.2.3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
Lyubomirsky와 Lepper의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 척

도(Subjective Happiness Scale)를 한국유아패널 연구
진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4]. 유아의 주관적 행복
감은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산데, ㅇㅇ도 그러니?’ 등 4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56로 나타났다.

2.2.4 부모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
부모의 질문지 문항에 ‘어머니(아버지)께서 보시기에 

ㅇㅇ이의 평소모습(행복도)은 어떠합니까?’에 대한 1문
항으로 제시되었으며, 1-7점 척도로 이루어졌다[16]. 

2.3 자료분석
본 연구는 한국유아패널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
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공동양육
과 부모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고, 부모
의 공동양육,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주관적 행복
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부모의 공동양육 및 양육효능감,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

부모의 공동양육 및 양육효능감, 유아의 주관적 행
복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
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어머니의 공동양육
과 양육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어머니의 공
동양육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r=.486, p<.001). 어머니의 공동양육과 유아의 주관
적 행복감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r=.051, 
p>.05), 어머니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은정적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r=.367, P<.001).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

능감과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은 상관이 없었으나
(r=.031, p>.05), 어머니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r=.415, p<.001). 어머니가 보는 유아
의 행복감과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r=.064, p<.05).

1 2 3 4

1 1
2 .486*** 1

3 .051 .031 1
4 .367*** .415*** .064* 1

***p<.001, *p<.05
1.Mother Coparenting 2.Mother Parenting Efficacy 3.Subjective 
Happiness 4.Mother’s child Happiness

Table 2. Mother’s Correlation for each factor

Table 3에서는 아버지의 공동양육 및 양육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r=.578, p<.001),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r=.010, p>.05). 아버지의 공동양육과 아버지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아버지의 공동
양육이 높으면 자녀를 행복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r=.352, p<.001). 또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유아
의 주관적 행복감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나
(r=.034, p>.05), 아버지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과는 정
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408, p<.001). 유아의 주
관적 행복감과 아버지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과는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r=.017, p>.05).

1 2 3 4

1 1
2 .578*** 1

3 .010 .034 1
4 .352*** .408*** .017 1

***p<.001
1.father Coparenting 2.Father Parenting Efficacy 3.Subjective 
Happiness 4.Father’s child Happiness

Table 3. Father’s Correlation for each factor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
감,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 어머니가 보는 유아의 행복
감과는 정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공동양
육과 양육효능감, 아버지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 아버지가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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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행복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의 공동양육, 양육효능감, 유아의 행복감에는 부분
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2 부모의 공동양육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행복
    감에 미치는 영향

3.2.1 어머니의 공동양육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공동양육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4에서 어머니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에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1.512, p>.05). 
반면 어머니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은 어머니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어머
니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행복하게 보는 데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F=150.221, p<.001).

B β t R² F
constant 13.647 24.147

.003 1.512
1

mother
coparenting .008 .047 1.383

parenting
efficacy .003 .008 .248

2

constant 2.033 9.355

.208 150.221***
mother

coparenting .016 .216 7.174

parenting
efficacy .042 .310 10.300

***p<.001
1. Child’ Subjective Happiness 2.Mother’s child Happiness

Table 4. Influence on the mother's coparenting and 
mother's parenting efficacy on child's 
happiness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어머니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
감은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3.2.2 아버지의 공동양육 및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는 Table 5에서아버지의 공동양육과 양육
효능감이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F=.761, p>.05). 한편 아버지의 공동
양육과 양육효능감이 아버지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31.303, p<.001).

B β t R² F

1

constant 14.047 29.478

.001 .761
father

coparenting -.003 -.014 -.400

parenting
efficacy .011 .043 1.184

2

constant 2.780 14.689

.186 131.303
***

father
coparenting .013 .175 5.351

parenting
efficacy .036 .307 9.393

***p<.001
1. Child’ Subjective Happiness 2..Father’s child Happiness

Table 5. Influence on the Father's coparenting and 
Father's parenting efficacy on child's 
happiness

결과를 요약하면, 아버지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으나, 
아버지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므
로 유아의 행복감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행복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어머니와 아
버지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행복감에 각각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 부모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과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어머니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 어머니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에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
는 선행연구[25]에서와 같이 부모의 공동양육은 자녀에
게 중요한 교육적 환경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신체, 언
어, 정서와 인지, 사회성 발달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
인이 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는 상
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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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관적인 행복감과 부모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의 합
이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다르
게 나타났다[26-28].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어머니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에는 상관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부모의 공동양육이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면서 가족 통
솔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부모의 공동양육은 어머니와 아
버지가 양육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
며 지지하는 긍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알수 있다[29]. 부모의 공동양육이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으로 서로 지지하고 애정적인 공동양육이 이루어 질 
때 부부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지고 이에 긍정적 영향이 
자녀에게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4,11]. 

둘째, 부모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행복감
에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주관적 행
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어머니가 보는 유아의 행
복감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행복감이 
가정환경과 상황에 따라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 긍정적
인 감정, 정서적 상태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
다[16,30].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영향으로 양
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덜 받게 되면 양육효능감
도 높아지게 된다는 선행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다.

아버지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주관적 행
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에는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14,16]. 따라서 
아버지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은 아버지의 양육환경에서 
오는 만족감에서 비롯한 것이며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에
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종합하면 부모의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에는 부분적으로만 영향
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부모가 보는 자녀의 행복감이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부모가 함께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감
정을 가지고 있어도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
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으로, 첫째, 공동양육이라는 
관점을 아버지와 어머니만으로 대상을 축소한 점이다. 
최근들어 부부 이외에도 양육에 참여하는 양육자들이 다

양해 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양육자들의 공
동양육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동양육이라는 개념의 재정립과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부갈등 및 스트레스 요인과 부모의 정서와 유아
의 정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등의 변인들이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원인과 상관이 있을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과 
유아의 주관적인 행복감 간의 상관에 대하여도 왜곡되거
나 과장된 결과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아와 부모와의 
관점의 차이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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